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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categorize the lower body torso type and investigated its characteristics for 

women in their 40s, 50s, and 60s, who increase the frequency of incontinence. This study analyzed the 

8th human dimension survey data of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26.0 program. It was analyzed that the height item of the lower body torso 

decreased, the width item widen as the age increases, and the waist and abdomen circumference of the 

circumference item increased and the hip circumference decreased. Body length decreased with age. The 

components of the lower torso were classified into the lower torso horizontal factor, height factor, lower 

factor, and vertical factor. The lower body torso type was classified into a long inverted triangular body 

type, a short and high body type, a body fat body type, and a low triangular body type. It was 

analyzed that type 3 was the largest in the horizontal factor and height factor, and type 1 was the 

largest in the vertical factor and the lower part factor. A new drafting method was required in setting 

the horizontal part of the incontinence panty, the front and the back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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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요실금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40대, 50대,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하반신 몸통 

체형을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 연령대별 하반신 몸통 체형을 분류해봄으로써 요실

금 팬티 패턴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기술표준원 제8차 인체치수조사데

이터 중 40-69세 여성 1543명을 대상으로 하여 하반신 몸통 관련 계측항목 총 29개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하반신 몸통 높이 항목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고, 너비 

관련 항목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넓어지며, 둘레 관련 항목은 허리둘레와 배둘레는 증가하고 엉덩이둘레

는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몸통길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하반신 몸통 구성 요인은 

하반신 몸통 수평 요인, 높이 요인, 하부 요인, 수직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하반신 몸통 유형은 긴 역삼각 

체형, 짧고 높은 몸통 체형, 몸통 비만 체형, 낮은 삼각 체형으로 분류되었다. 하반신 몸통 수평 요인과 

높이 요인은 유형 3이 가장 크고, 하반신 몸통 수직 요인과 하부 요인은 유형 1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반신 몸통은 허리와 복부가 발달된 유형과 엉덩이, 넙다리가 발달된 유형으로 분류되어 

요실금 팬티의 가로 부위 설정 시 체형 차이의 반영이 요구되었다. 또, 몸통이 긴 유형과 짧은 유형으로 

분류되어 앞중심과 뒷중심길이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법이 필요하였다. 

▸주제어: 요실금, 팬티, 하반신 몸통,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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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것을 ‘웰에이징(Well 

aging)’이라고 한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 훨씬 못 미치는 

64.4세로 약 15년이라는 세월을 병상에서 보내게 된다[1].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기대수명이 길고 사망이 적지만 

자가 평가 건강 수준과 활동 제한으로 측정한 주관적 건강 

수준에서는 남성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여성

은 건강하지 않게 사는 기간이 남성보다 더 길다[2]. 

여성과 관련된 질병으로는 자궁과 관련된 자궁경관염, 

자궁경부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과 유방암, 난소 종

양, 외음부 소양증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요도질환, 요실

금 등이 있다.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을 

보게 되는 현상으로, 국제 컨티뉴어 소사이어티

(International Continuance Society)는 요실금의 정의

를 “요실금은 사회적 또는 위생적인 문제인 소변의 비자발

적 손실이다”라고 하였다[3]. 최근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요실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빈

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으며[4], 우리나라 여성의 40% 정

도가 요실금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여성은 남

성에 비해 요도가 짧은데다, 나이가 들면 요도 괄약근이 

느슨해져 40대 이후부터 요실금이 잘 생긴다. 여성은 출산

과 폐경 등으로 인해 요도 지지층과 괄약근이 느슨해져 재

채기, 줄넘기 등을 할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을 앓

는 경우가 많다[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

면 40대 이상 중년여성이 요실금 전체 환자의 8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요실금은 고립, 우울증, 불안을 유발하기도 하며[7], 나

쁜 냄새에 대한 두려움, 부적절함, 더러움, 낮은 자존감, 

신체 이미지의 왜곡, 성적 욕구의 상실과 성적 활동의 회

피, 그리고 삶의 질 저하와 같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 이처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요실금이 의학적인 문제보다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한다. 또,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꺼리며, 의학적 치료를 

받기까지 1년 정도를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요실금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고 출산한 경험이 많을 

때, 육체를 많이 쓰는 일을 하거나 체질량지수가 높은 경

우, 마지막 출산 연령이 40세 이상이고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 요실금 유병률이 높았다. 또, 80세 이상에서 그 비

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의 횟수와 삶의 질

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요실금 횟수가 5회 이상일 때 삶

의 질이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 

이처럼 요실금 증상은 40대 이상 여성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술, 의료 

및 물리 치료 요법 등의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치

료법이 실패할 경우에는 요실금 팬티나 패드 등을 활용하

게 된다[10]. 요실금 제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

은 흡수층의 소변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소변이 새어 나오

는 것을 끊임없이 걱정하였다[11]. 그러나 요실금은 본인

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변이 유출되는 증상이므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 소변 누출 시 신호로 알려주는 습도 센서 등 스마트 장

치도 개발되고 있으며[12], 요의를 느꼈을 때 빨리 속옷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속옷의 앞부분에 실리콘 장치를 

부착하는 연구[13] 등을 통해서 소변 누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요실금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40대 이상 여성은 갱년

기에 접어들어 신체적으로 변화가 심화된다. 복부와 대퇴

부에 피하지방이 축적되어 허리선이 없어지고 복부의 돌

출이 커진다. 목이 굵어지고 등에 군살이 생기며 유방과 

엉덩이가 처져 불균형한 체형이 된다[14]. 연령이 증가하

면서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 배둘레 등의 항목은 지속적

으로 증가된다[15]. 복부와 허리, 엉덩이, 대퇴부 등에 지

방 침착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체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소영은 복부가 비만하고 하지는 가는 체형, 다리가 짧고 

하지가 통통한 체형, 다리가 길고 하지가 가는 체형, 복부

와 하지가 비만한 체형 등으로 중장년 여성의 하반신을 분

류하였다[2].

요실금으로 인해 소변이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체 맞음새가 우수한 요실금 팬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실금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40

대, 50대,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하반신 몸통 부분의 

체형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 

연령대별 하반신 몸통 체형을 분류해봄으로써 요실금 팬

티 패턴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한다.

II. Theory Consideration

1. Incontinence Panty

팬티는 하반신용 속옷으로 대체로 다리 부분 길이가 

1~2부 수준이거나 아예 제외된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 

가랑이 사이를 감싸주며 허리부터 착용하는 바지형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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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easurement item Division Measurement item

Height

Stature

Width

Waist breadth

Waist height Waist breadth(ompahlion)

Waist height(omphalion) Hip width

Anterior superior illiac spine height

Depth

Waist depth

Hip height Waist depth(omphalion)

Crotch height Hip depth

Circumference

Waist level circumference Abdominal extension depth(wall)

Waist circumference

Length

Crotch length

Waist circumference(omphalion) Thigh vertical length

Abdomen circumference Waist to hip length

Hip circumference Hip vertical length

Hip extension circumference Crotch length(omphalion)

Thigh circumference Trunk vertical length

Midthigh circumference Other Weight(kg)

Trunk circumference

Table 2. Measurement Item of Lower Body Torso

로 정의된다[16]. 요실금 팬티는 요실금으로 인하여 소변

이 옆으로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는 팬티로[17], 

2007년 ‘실버토피아’ 박람회에서 실버세대 중 수술환자용 

전문 팬티를 선보인 이후 요실금 팬티가 개발되기 시작하

였다[18]. 요실금 팬티는 여성용과 남성용으로 구분되며, 

일회용 제품과 세탁해서 착용이 가능한 제품이 있다. 소변

의 흡수량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출시되고 있는데, 소량

의 소변을 흡수하기 위한 15cc부터 20cc, 30cc, 50cc, 

80cc, 100cc, 150cc 등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19]. 요

실금 팬티 구입 시 고려사항으로는 가격, 방수기능, 냄새

를 잡아주는 기능, 흡수속도 등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또, 요실금 제품에 항균소취기능, 샘 방지기능, 복부를 눌

러주는 기능, 향기 기능 등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으로 

인식되었다[20]. 제품 스타일에 있어서는 미디와 맥스 형

태가 가장 많았고, 색상은 핑크, 베이지가 많아 밝고 가벼

운 컬러를 선호하였다[18]. 요실금 팬티의 가랑이 부분이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았고 엉덩이 부분을 충분히 감싸

지 못해서 신체활동 시 소변이 흘러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런 점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18]. 최

근 요실금 제품에 대한 조사에서도 일부 상품들이 흡수력

이 미흡하거나 항균 성능이 있다고 한 제품 중 미흡한 경

우도 있어 표시된 사항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21].

2. Lower Body Shape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신체 변화가 심화되는 

데 중년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와 노화 등으로 인하여 배와 

엉덩이 부분이 비대해지고, 사지가 가늘어지며 근육 및 각 

기간과 피부가 약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다[22]. 

60-70대 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은 3유형으로 분류되었는

데, 가장 평균적인 체형인 ‘보통체형’, 둘레와 너비 항목이 

가장 커 다른 유형에 비해 허리선의 굴곡이 없는 밋밋한 형

태의 ‘비만 체형’, 하반신 수직 크기 및 비만 정도를 나타내

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 ‘마른 체형’이었

다[22]. 60대 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은 허리와 배부위의 

둘레와 두께가 가장 크고 다리 부위가 가장 굵은 ‘좁은 사다

리 형태의 비만체형’, 키가 가장 크고 배와 허리부위가 작으

며, 허리와 엉덩이의 차이가 가장 큰 ‘종 형태의 롱 슬림 체

형’, 키가 가장 작고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가장 

작아 밋밋한 ‘직사각형 형태의 약간 비만 체형’으로 분류되

었다[23]. 중장년층 여성의 하반신 체형은 복부비만・하지

슬림 체형, 다리 짧은 하지통통체형, 다리 긴 하지슬림 체

형, 복부・하지비만 체형으로 구분하였다[24]. 

40대부터 60대까지 여성 하반신 체형은 연령이 증가할

수록 다리는 가늘어지고 복부와 허리부분에 지방이 침착

되면서 굵어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또, 엉덩이는 작아지고 

허리가 더 굵어져서 굴곡이 없어지고 밋밋해진다.

III. Study Methods

1. Subject of Study

요실금 팬티 개발을 위해 하반신 몸통 부위 체형을 유형

화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사이즈코리아의 제8차 인체

치수조사데이터[25]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40-69세 여성 1,543명이다. 연구대상의 연령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Div. 40s 50s 60s Total

N 577 500 466 1543

% 37.4 32.4 30.2 100.0

Table 1. Distribution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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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Measurement item

Total

(n=1543)

40s

(n=577)

50s

(n=500)

60s

(n=466) Post-hoc F

M±SD

Height

Stature 158.0±5.4 160.6±5.2 157.7±4.9 155.4±4.6 A B C 146.2***

Waist height 95.6±4.1 97.3±4.0 95.3±3.8 93.8±3.6 A B C 115.6***

Waist height(omphalion) 90.5±4.3 92.1±4.1 90.1±4.0 88.8±4.0 A B C 90.2
***

Anterior superior illiac spine height 83.7±4.0 85.1±3.8 83.4±4.0 82.3±3.7 A B C 71.3
***

Hip height 75.6±3.7 77.1±3.6 75.2±3.4 74.1±3.4 A B C 97.0
***

Crotch height 70.5±3.5 71.8±3.4 70.3±3.4 69.1±3.2 A B C 88.9
***

Width/

breadth

Waist breadth 27.4±2.6 26.9±2.7 27.4±2.6 27.9±2.3 C B A 17.0
***

Waist breadth(ompahlion) 30.5±2.5 30.3±2.6 30.5±2.5 30.8±2.2 C B A 7.3
**

Hip width 33.2±1.7 33.5±1.9 33.1±1.6 32.8±1.6 A B C 25.4
***

Depth

Waist depth 21.0±3.0 20.2±3.1 21.0±3.0 22.0±2.7 C B A 47.8
***

Waist depth(omphalion) 21.4±3.0 20.8±3.1 21.3±3.1 22.2±2.6 C B A 26.5***

Hip depth 24.9±2.7 24.8±2.9 24.9±2.7 24.9±2.5 0.1

Abdominal extension depth (wall) 25.2±2.9 24.9±3.2 25.1±2.8 25.5±2.6 C B A 6.1**

Circum

ference

Waist level circumference 78.1±8.5 76.0±8.7 78.3±8.4 80.6±7.5 C B A 39.5***

Waist circumference 80.5±8.7 78.6±8.9 80.5±8.7 83.0±7.7 C B A 34.0
***

Waist circumference(omphalion) 85.6±8.3 84.5±8.7 85.5±8.5 87.2±7.4 B B A 14.4
***

Abdomen circumference 89.8±7.9 88.2±8.4 89.9±7.9 91.5±6.9 B B A 22.3
***

Hip circumference 94.1±5.8 95.3±6.3 93.9±5.5 92.7±5.3 A B C 26.4
***

Hip extension circumference 96.9±6.1 97.6±6.6 96.8±6.1 95.9±5.5 A B C 10.1
***

Thigh circumference 56.0±4.9 57.0±5.1 55.7±4.5 54.9±4.6 A B C 25.2
***

Midthigh circumference 47.9±4.3 49.2±4.7 47.5±3.9 46.7±3.7 A B C 51.1
***

Trunk circumference 150.1±6.3 151.5±6.6 150.1±6.2 148.5±5.8 A B C 29.9
***

Length

Crotch length 66.5±4.0 67.5±4.2 66.4±3.8 65.4±3.8 A B C 38.7***

Thigh vertical length 25.9±2.3 26.6±2.3 25.7±2.2 25.2±2.1 A B C 55.0***

Waist to hip length 21.0±1.8 21.2±1.8 21.1±1.8 20.6±1.8 A A B 14.4***

Hip vertical length 25.1±1.8 25.5±1.7 25.1±1.7 24.7±1.8 A B C 30.5***

Crotch length(omphalion) 76.7±6.4 77.9±6.2 76.8±6.4 75.3±6.3 A B C 22.5
***

Trunk vertical length 63.6±2.8 64.4±2.8 63.5±2.7 62.7±2.6 A B C 47.1
***

Other Weight(kg) 58.8±8.8 59.7±9.8 58.6±8.8 57.9±7.4 A AB B 5.1
**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

Table 3. Measurement Item of Lower Body Torso

2. Study Method

40대, 50대, 60대 여성의 하반신 몸통 체형을 분석하기 

위한 계측항목은 높이 6항목, 둘레 9항목, 길이 6항목, 너

비 3항목, 두께 4항목, 기타 1항목 등 총 29항목이다

<Table 2>.

3. Analysis Method

40대, 50대, 60대 여성의 하반신 몸통 유형화를 위한 

계측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초통계량으로 40대, 50대, 60대 여성 하반신 몸통 

계측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령층별 차이

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검증하였으며,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Duncan-test로 규명하였다. 

40대, 50대, 60대 여성 하반신 몸통 관련 계측항목의 요인

분석을 통하여 하반신 몸통 요인을 추출하였고, 군집분석

을 통해 하반신 몸통 체형을 유형화하였다. 40대, 50대, 

60대 여성 하반신 몸통 유형별로 계측항목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χ

2 test)으로 연령층에 따른 여성 하반신 몸통 유형의 차이

를 살펴보았다.

IV.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Lower Body Torso for 

40s, 50s and 60s Women

연령층에 따른 40대, 50대, 60대 여성 하반신 몸통 계

측항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하반신 몸통 높이 관련 계측항목의 경우 키, 허리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엉덩이높이, 위앞엉덩뼈가시높이, 샅높

이 등의 모든 항목에서 연령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높이 관련 계측항목 모두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50대, 60대의 순으로 6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나 연령이 낮을수록 높이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반신 몸통 너비 관련 계측항목의 경우 허리너비, 배꼽

수준허리너비, 엉덩이너비 등의 모든 항목에서 연령층에 



                                                   A Study on the Lower Body Torso Shape in 40s, 50s and 

60s Women for Development of Urinary Incontinence Panty   167

Factor Measurement item

Factor loading

Factor 1

Lower body 

torso 

horizontal

Factor 2

Lower body 

torso height

Factor 3

Lower body 

torso

lower part

Factor 4

Lower body 

torso 

vertical

Horizontal 

factor of the 

lower body 

torso

Waist level circumference .97 -.07 .13 -.02

Waist circumference .97 -.08 .15 .02

Waist depth .95 -.12 .10 .00

Waist depth(omphalion) .95 -.09 .15 .00

Waist circumference(omphalion) .94 -.03 .23 .13

Abdomen circumference .90 -.03 .28 .12

Waist breadth .89 .00 .18 .05

Waist breadth(ompahlion) .85 .08 .30 .12

Abdominal extension depth(wall) .80 -.01 .32 -.07

Hip depth .80 -.05 .43 .01

Height factor 

of the lower 

body torso

Crotch height -.09 .97 .05 -.04

Hip height .07 .95 .04 .02

Anterior superior illiac spine height -.05 .93 .04 .11

Waist height -.02 .93 .08 .33

Waist height(omphalion) -.19 .91 .05 .24

Stature -.03 .88 .15 .37

Lower part 

factor of the 

lower body 

torso

Thigh circumference .50 .06 .77 .05

Midthigh circumference .49 .05 .76 .13

Hip circumference .59 .14 .73 .22

Hip width .38 .28 .69 .28

Vertical factor 

of the lower 

body torso

Hip vertical length .14 .21 .08 .86

Trunk vertical length .17 .31 .15 .79

Waist to hip length -.12 .13 .11 .78

Eigen value 9.28 5.46 2.88 2.50

Explanation variable(%) 40.34 23.75 12.52 10.85

Total explanation variable(%) 40.34 64.09 76.61 87.45

Table 4. Factor Analysis Results of Lower Body Torso Measurement Items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허리너비는 60대, 50대, 40

대의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허리너비가 넓어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엉덩이너비는 40대, 50대, 60대의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엉덩이너비는 좁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반신 몸통 두께 관련 계측항목의 경우 허리두께, 배꼽

수준허리두께, 벽면배돌출두께 등의 항목에서 연령층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두

께, 벽면배돌출두께 모두 60대, 50대, 40대의 순으로, 60

대가 두께가 가장 두껍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두께가 얇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엉덩이두께는 연령층에 따

라 차이가 없었다.

하반신 몸통 둘레 관련 계측항목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연령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허리기준선둘

레, 허리둘레, 배둘레는 60대, 50대, 40대의 순으로 연령

이 높을수록 허리기준선둘레, 허리둘레, 배둘레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꼽수준허리둘레는 60대가 50대와 

40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배둘레, 엉덩이둘레, 

배돌출점기준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넙다리중간둘레, 몸

통세로둘레는 40대, 50대, 60대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둘레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반신 몸통 길이 관련 계측항목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에

서 연령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샅앞뒤길이, 

다리직선길이, 엉덩이수직길이, 배꼽수준샅앞뒤길이, 몸통

수직길이는 40대, 50대, 60대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

질수록 길이가 짧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엉덩이옆길이

는 40대와 50대가 60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Factors of Lower Body Torso Shape in 40s, 

50s and 60s Women

40대, 50대, 60대 여성의 하반신 몸통 체형을 구성하는 

요인을 분류하기 위해 몸무게를 제외한 28개 계측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을 추

출하였고, 직교회전 방식인 Varimax 방법으로 요인회전

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

다. 요인적재량이 낮거나 두 개 이상의 요인에 0.5 이상의 

높은 적재량을 보이는 계측항목 5개를 제거하고, 총 23개 

항목으로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총 설명변량은 

57.45%로 나타났다.

요인 1은 허리기준선둘레, 허리둘레, 허리두께, 배꼽수



168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Type 

Factor

Type 1

(n=414)

Type 2

(n=489)

Type 3

(n=230)

Type 4

(n=410) Post-hoc F

M±SD

Horizontal factor of the lower body torso 0.43±0.81 -0.32±0.70 1.23±0.86 -0.74±0.64 B C A D 424.33***

Height factor of the lower body torso -0.33±0.82 0.72±0.80 0.25±0.87 -0.66±0.82 C A B D 242.14***

Lower part factor of the lower body torso -0.71±0.67 -0.42±0.65 1.10±0.97 0.60±0.72 D C A B 450.24***

Vertical factor of the lower body torso 0.77±0.88 -0.53±0.78 -0.28±0.89 0.01±0.92 A D C B 180.38***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D

Table 5. Cluster Analysis of Lower Body Torso Type

준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둘레, 배둘레, 허리너비, 배꼽수

준허리너비, 벽면배돌출두께, 엉덩이두께 항목으로 구성되

어 ‘하반신 몸통 수평’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의 

40.34%를 설명하였다.

요인 2는 샅높이, 엉덩이높이, 위앞엉덩뼈가시높이, 허

리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키 항목으로 구성되어 ‘하반신 

몸통 높이’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의 23.75%를 

설명하였다.

요인 3은 넙다리둘레, 넙다리중간둘레, 엉덩이둘레, 엉

덩이너비 항목으로 구성되어 ‘하반신 몸통 하부’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의 12.52%를 설명하였다. 

요인 4는 엉덩이수직길이, 몸통수직길이, 엉덩이옆길이 

항목으로 구성되어 ‘하반신 몸통 수직’ 요인으로 명명하였

다. 전체 변량의 10.85%를 설명하였다.

3. Type and Characteristics of Lower Body 

Torso in 40s, 50s and 60s Women 

40대, 50대, 60대 여성의 하반신 몸통 계측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K-평균 군집

분석은 추출된 4개 요인의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실시하였

다.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를 변화를 통해 실시하여 40대, 

50대, 60대 여성의 하반신 몸통 체형 특성이 뚜렷하게 나

타나는 군집을 최종 군집의 수로 결정하였다. 군집분석 결

과, 40대, 50대, 60대 여성의 하반신 몸통 체형은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4개 요인의 차이를 가장 잘 반

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한 40대, 

50대 60대 여성의 하반신 몸통 유형별 요인점수의 일원변

량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요인점수에 의해 분류된 각 하반신 몸통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형 1(n=414)은 다른 유형에 비해 하반신 

몸통 수직 요인의 점수가 높고, 하반신 몸통 하부 요인의 

점수가 매우 낮았다. 하반신 몸통 수평 요인은 비교적 높

은 편이고, 하반신 몸통 높이 요인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즉, 하반신 몸통이 길고 엉덩이와 넙다리 부

위가 작으며, 복부와 허리가 비교적 큰 편이고 허리높이, 

샅높이, 엉덩이높이가 낮은 유형이다. 유형 1을 ‘긴 역삼

각’ 체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2(n=489)는 다른 유형에 비해 하반신 몸통 높이 

요인의 점수가 높고, 하반신 몸통 수직 요인의 점수는 매

우 낮으며, 하반신 몸통 수평 요인과 하부 요인의 점수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즉, 하반신 몸통 높이가 높고, 하반신 

몸통이 짧으며, 허리와 복부, 엉덩이가 작은 유형이다. 유

형 2를 ‘짧고 높은 몸통’ 체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n=230)은 다른 유형에 비해 하반신 수평 요인과 

하반신 하부 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고, 하반신 몸통 수직 

요인의 점수는 비교적 낮으며, 하반신 몸통 높이 요인의 

점수는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즉, 허리와 복부, 엉덩이

와 넙다리가 가장 큰 유형이고 하반신은 짧은 편이며, 몸

통 높이는 높은 편인 유형이다. 유형 3을 ‘하반신 몸통 비

만’ 체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4(n=410)는 다른 유형에 비해 하반신 몸통 수평 

요인과 하반신 몸통 높이 요인의 점수가 매우 낮고 하반신 

몸통 하부 요인과 하반신 몸통 수직 요인의 점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즉, 허리와 복부가 매우 작고 하반신 몸통의 

높이도 낮으며, 엉덩이와 넙다리가 발달되었고 하반신 몸

통이 비교적 긴 유형이다. 유형 4를 ‘낮은 삼각’ 체형으로 

명명하였다.

40대, 50대, 60대 여성의 하반신 몸통 유형별로 계측항

목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하반신 몸통 수평 요인의 경우 허리기준선둘레, 허리둘

레, 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둘레, 배둘

레, 허리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벽면배돌출두께, 엉덩이

두께 모두 유형 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유형 1이 높

았으며, 유형 3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엉덩이두께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측항목에서는 유형 4가 가장 낮았다. 

하반신 몸통 높이 요인의 경우 샅높이, 엉덩이높이, 위앞

엉덩뼈가시높이, 허리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키 등의 항목 

모두 유형 3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유형 2가 높았으며, 

유형 4가 모든 계측항목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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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Measurement item

Type 1

(n=414)

Type 2

(n=489)

Type 3

(n=230)

Type 4

(n=410) Post-hoc F

M±SD

Horizontal 

factor of 

the lower 

body torso

Waist level circumference 81.0±7.0 74.6±6.0 89.4±7.0 73.2±5.7 B C A D 406.0***

Waist circumference 83.6±6.9 76.7±6.10 92.2±7.1 75.6±6.0 B C A D 418.0***

Waist depth 22.2±2.6 19.7±2.1 24.7±2.7 19.3±2.1 B C A D 362.4***

Waist depth(omphalion) 22.4±2.5 20.1±2.0 25.4±3.0 19.7±1.9 B C A D 388.8***

Waist circumference(omphalion) 88.4±6.3 81.8±5.7 96.9±7.3 81.1±5.8 B C A C 421.6***

Abdomen circumference 92.0±5.8 85.9±5.3 100.7±7.3 86.0±5.8 B C A C 411.8***

Waist breadth 28.3±2.11 26.4±2.0 30.6±2.1 25.9±1.9 B C A D 332.8***

Waist breadth(ompahlion) 31.1±2.0 29.6±1.8 33.8±2.0 29.3±1.9 B C A D 336.8***

Abdominal extension depth (wall) 25.3±2.6 24.1±2.1 29.1±2.5 24.1±2.2 B C A C 282.4***

Hip depth 25.0±2.2 23.6±1.8 28.7±2.7 24.1±1.9 B D A C 338.5***

Height 

factor of 

the lower 

body torso

Crotch height 69.0±3.0 73.0±2.8 71.2±3.1 68.6±3.0 C A B C 221.7***

Hip height 74.5±3.1 77.9±3.1 76.9±3.2 73.1±3.0 C A B D 211.0***

Anterior superior illiac spine height 82.6±3.5 86.1±3.4 84.4±3.7 81.5±3.5 C A B D 149.2***

Waist height 95.1±3.8 97.5±3.7 96.5±3.7 93.4±3.8 C A B D 95.5***

Waist height(omphalion) 89.6±4.0 92.9±3.7 90.3±4.3 88.6±3.8 C A B D 99.9***

Stature 157.3±5.1 160.1±5.0 159.5±4.9 155.5±5.1 B A A C 71.8***

Lower part 

factor of 

the lower 

body torso

Thigh circumference 54.3±3.6 53.7±3.3 63.3±4.1 56.2±3.8 C D A B 406.8***

Midthigh circumference 46.9±3.2 45.8±2.8 54.0±4.4 48.1±3.3 C D A B 339.4***

Hip circumference 93.2±4.2 91.1±3.7 102.8±5.5 93.7±4.7 B C A B 384.4***

Hip width 32.9±1.4 32.5±1.3 35.1±1.8 33.1±1.6 C D A B 168.8***

Vertical 

factor of 

the lower 

body torso

Hip vertical length 26.2±1.6 24.5±1.5 25.3±1.8 24.8±1.7 A D B C 89.9***

Trunk vertical length 65.0±2.8 62.7±2.3 64.3±2.6 62.9±2.8 A C B C 70.1***

Waist to hip length 21.8±1.8 20.4±1.7 20.6±1.7 21.2±1.7 A C C B 51.3***

*p<0.05, **p<0.01, ***p<0.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D

Table 6. Differences in Measurement Items by Lower Body Torso Type

Type Characteristics of type Distribution

Type 1

Type 1 has a long lower body trunk.

Type 1 has small hip and thigh.

Type 1 has relatively big abdomen and waist.

Type 1 has a lower body trunk height.

414

(26.8%)

Type 2

Type 2 has a high lower body trunk height.

Type 2 has a short lower body trunk.

Type 2 has small abdomen and waist.

Type 2 has small hip and thigh.

489

(31.7%)

Type 3

Type 3 has the largest abdomen and waist.

Type 3 has the largest hip and thigh.

Type 3 has a short lower body trunk.

Type 3 has a high lower body trunk height.

230

(14.9%)

Type 4

Type 4 has small abdomen and waist.

Type 4 has a lower body trunk height.

Type 4 has big hip and thigh.

Type 4 has a relatively long lower body trunk.

410

(26.6%)

Table 7.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Lower Body Torso Types

하반신 몸통 하부 요인의 경우 넙다리둘레, 넙다리중간

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너비 등의 모든 항목에서 유형 3

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형 4, 유형 1의 순이었다. 유

형 2가 모든 계측항목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반신 몸통 수직 요인의 경우에는 엉덩이수직길이, 몸

통수직길이, 엉덩이옆길이 등의 항목 모두 유형 1이 가장 

높았고, 유형 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0대, 50

대, 60대 여성의 하반신 몸통 유형별 특징과 분포를 정리

하면 <Table 7>, <Fig. 1>,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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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 group

Type

40s 50s 60s Total χ2

dfn (%) n (%) n (%) n (%) 

Type 1 83 (14.4) 142 (28.4) 189 (40.6) 414 (26.8)

107.57
***Type 2 203 (35.2) 150 (30.0) 136 (29.2) 489 (31.7)

Type 3 117 (20.3) 55 (11.0) 58 (12.4) 230 (14.9)

Type 4 174 (30.2) 153 (30.6) 83 (17.8) 410 (26.6)

Total 577 (100.0) 500 (100.0) 466 (100.0) 1543 (100.0)

Table 8. Comparison of lower body torso types by age group

Fig. 1. Characteristics of Lower Body Torso Types

Front Side Back

Type 1

Type 2

Type 3

Type 4

Fig. 2. Lower Body Torso Shape by Types

40대, 50대, 60대 여성의 연령층에 따른 하반신 몸통 

유형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령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40대의 경우 유형 2의 비율이 35.2%로 가

장 높고, 다음으로 유형 4(30.2%), 유형 3(20.3%)의 순이

었다. 유형 1(14.4%)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50대는 유형 4(30.6%)와 유형 2(30.0%), 유형 

1(28.4%)이 비슷하였고, 유형 3(11.0%)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60대는 유형 1이 40.6%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유형 2(29.2%), 유형 4(17.8%), 유형 3(12.4%) 순

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유형 1이 많았고, 연령층이 낮을수

록 유형 2가 많았으며, 유형 4는 40대와 50대가 60대에 

비해 많았고, 유형 3은 40대가 50대와 60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하반신 몸통이 길

고 엉덩이와 넙다리 부위가 작으며, 복부와 허리가 비교적 

큰 체형이 많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하반신 몸통 높이가 

높고 하반신 몸통이 짧으며, 허리와 복부, 엉덩이가 작은 

유형이 많았다. 또, 40대가 50대와 60대에 비해 하반신 몸

통이 비만한 체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Ⅴ. Discussion

하반신 몸통 중에서도 허리와 복부가 발달된 유형과 엉

덩이와 넙다리부위가 발달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하반

신 몸통이 긴 유형과 짧은 유형, 하반신 몸통의 높이가 높

은 유형과 하반신 몸통 높이가 낮은 유형으로 나뉘었다. 

하반신 몸통 유형에 따라 요실금 팬티 패턴 제작에 있어 

차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팬티의 앞길이와 뒷길이의 

설정에 있어서 길이가 길게 설정되어야 하는 체형과 짧게 

설정되어야 하는 체형이 있어 앞길이와 뒷길이 제도법에

서 신체 사이즈를 적용할 수 있는 계산식 산출이 요구되었

다. 또, 엉덩이 아랫부분이 발달된 체형과 엉덩이 윗부분

인 허리둘레와 배둘레가 발달된 체형이 있어서 요실금 팬

티 패턴의 앞몸판 가로와 뒷몸판 가로 제도 시 체형의 차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법이 필요하였다. 또, 앞몸판에

서 클러치 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절개선의 설정에 있어서

도 엉덩이 아랫부분이 발달된 경우 클러치 절개선의 위치

를 높게 설정할 수 있는 계산법이 필요하였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40대는 하반신 몸통이 짧으며 허리

와 복부, 엉덩이가 작은 짧은 몸통의 체형이 많았다. 50대

는 허리와 복부가 작고 넙다리가 발달되었으며 몸통이 긴 

체형이 많았다. 60대에는 몸통길이가 길고 엉덩이와 넙다

리부위가 작으며 복부와 허리가 비교적 큰 유형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요실금 팬티 패턴 제도에 있어서도 40대는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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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설정에 있어서 다른 연령대보다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50대는 허리와 복부는 작지만 넙다리가 발달되어 있

고 몸통길이가 길기 때문에 요실금 팬티의 앞뒤길이 설정 

시 길이를 길게 설정하여야 하며, 팬티의 다리둘레 설정에 

있어서 다른 연령대보다 다리둘레 고무줄 설정 시 길이를 

길게 할 필요가 있다. 60대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

해 허리와 복부가 발달되고 엉덩이와 넙다리부위는 작아 

요실금 팬티의 허리부분은 크게 설정하고 고무줄의 길이

도 길게 설정해야 하는 반면 다리둘레는 작게 설정할 필요

가 있다. 

VI. Conclusion

본 연구는 요실금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40대, 50대, 60

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하반신 몸통 부분의 체형을 유형

화하고 유형별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연령대별 

하반신 몸통 체형을 분류해봄으로써 요실금 팬티 패턴 개

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하반신 몸통 높이 관련 항목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경화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

가할수록 높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하반신 몸통 너비 관련 항목은 허리너비는 연령

이 증가할수록 넓어지지만, 엉덩이너비는 연령이 증가할수

록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허리는 넓어지고 엉덩이는 좁

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두께 관련 항목은 허리두께, 

배두께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꺼워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레 관련 항목은 허리둘레와 배둘레는 연령이 증

가할수록 커지고 엉덩이와 넙다리둘레는 연령이 증가할수

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허리와 배는 비만해지지만, 엉

덩이는 작아져 허리와 엉덩이의 차이가 없어짐을 알 수 있

다[26]. 중년기 여성의 경우에도 중년 전기에 비해 중년 후

기가 되면 엉덩이너비와 둘레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26] 60대에서는 좀 더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반신 몸통 길이 관련 항목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신 몸통 관련 요인은 하반신 몸통 수평 요인, 하반

신 몸통 높이 요인, 하반신 몸통 하부 요인, 하반신 몸통 

수직 요인 등 4개로 분류되었다. 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 

요인은 배와 허리부위 형태 요인, 하반신 높이 요인, 다리 

및 엉덩이 부위 형태 요인, 엉덩이 부위 요인으로 분류되

었는데[20], 높이 요인과 수평 요인은 비슷하게 분류되었

다. 중장년 여성의 하반신 유형 연구에서는 하지수직크기 

요인, 하지수평크기 요인, 복부수평크기 요인, 엉덩이길이 

요인으로 분류하였다[24]. 수평 요인, 수직 요인은 같게 분

류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하반신 몸통 부위의 형태를 

연구한 것이어서 하반신 전체 체형을 분류한 것과 다르게 

요인이 추출되었다. 

하반신 몸통 유형은 하반신 몸통이 길고 엉덩이와 넙다

리 부위가 작으며, 복부와 허리가 비교적 크고 허리높이, 

샅높이, 엉덩이높이가 낮은 ‘긴 역삼각’ 체형과 하반신 몸

통 높이가 높고 몸통이 짧으며 허리와 복부, 엉덩이가 작

은 ‘짧고 높은 몸통’ 체형, 허리와 복부, 엉덩이와 넙다리

가 가장 크고 하반신은 짧으며 몸통 높이가 높은 ‘하반신 

몸통 비만’ 체형, 허리와 복부가 매우 작고, 하반신 몸통 

높이도 낮으며, 엉덩이와 넙다리가 발달된 ‘낮은 삼각’ 체

형 등으로 분류되었다. 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은 좁은 

사다리 형태의 비만체형, 종 형태의 롱 슬림체형, 직사각

형 형태의 약간 비만 체형으로 분류되었으며[20], 중장년

층은 복부비만 하지슬림 체형, 다리 짧은 하지 통통 체형, 

다리 긴 하지 슬림체형, 복부 하지비만 체형 등으로 나뉘

어 다리와 비만도에 따라 나뉘었다[24]. 이는 다리 부분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하반신 몸통만을 유형화한 본 연구와

는 다르게 분류되었으나 사다리 체형과 삼각형 체형이 분

류된 것은 유사하였다.

하반신 몸통 수평 요인은 유형 3이 가장 높고 유형 4가 

가장 낮았다. 하반신 몸통 높이 요인은 유형 3이 가장 높고 

유형 4가 가장 낮았다. 하반신 몸통 하부 요인의 경우 유형 

3이 가장 높고 유형 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반

신 몸통 수직 요인은 유형 1이 가장 높고 유형 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형 3이 가장 비만하고 높았으며, 유형 4가 

가장 마르고 낮은 몸통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하반신 몸통의 

하부는 유형 1이 가장 발달되었고, 유형 2가 가장 발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반신 몸통 길이는 유형 1이 가장 

길고 유형 2가 가장 짧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요실금 팬티 개발을 위해서 팬티가 착용되는 

신체 부위의 체형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팬티 개발을 위해 하반신 몸통 부분

만 세밀하게 계측된 자료가 아닌 사이즈코리아에서 일반

적으로 계측된 자료를 사용하여 세밀하게 체형을 분석하

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팬티 개발을 위해 하반신 

몸통 부분만 세밀하게 계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또,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기초로 체형별 요실금 

팬티 패턴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한 체형별 패턴의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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